
2022년 1월 23일 

들어가는 말                                                                                                                                                                                

도요타의 TPS(Toyota Production System)를 이끌었던 오노 다이이치는 “종업원은 비용의  

개념이 아니고 투자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요타의 분위기가 가족 같다면     

교회는 (                  )이 된 것입니다(요19:26-27).   

본말                                                                                                                                                                              

예수님의 피로 성령안에서 하나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1. 말씀의 공동체(행2:42)    

 

2. 나눔의 공동체(행2:44-45)                                                                                                                                          

친교의 핵심은 사랑이고, 사랑은 (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공동이라는 뜻인 ‘코이노스’에서 파생된 말이고 ‘코이노스’에서 파생된 또 다른 단어인  

       ‘코이노니코스’는 ‘관대한’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3. 기도의 공동체(행2:46)                                                                                                                        

사도행전3:1 “제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4. 전도의 공동체(행2:47)                                                                                                                       

로마서10:13-15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맺는말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사랑을 함께 나누며, 날마다 기도에 힘쓰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 

이 모습이 회복될 때 비로소 교회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행2:2-3).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임하시며 충만케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건강한 교회(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갖추어야 할  4가지 모습 가운데 내가 잘하는  

   부분과 더 힘써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나눠보세요. TFBC가 잘 하는 부분과 조금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2. 성령 충만을 누리고 계신가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와 그렇지 못할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각자의 경험을 나눠보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사도행전 2: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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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의 3가지 덕목” 

느헤미야 2:11-20 

송경원 목사 

1 부:  민정위드맨 집사 

3 부: 백동선 집사 

수요: 임숙갤빈 집사 

1 부:  미나리베라 집사 

3 부: 백영기 집사 

수요: 진데드릿지 집사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안내팀을 통해 등록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2. 2022년 교회 표어는 “변화와 성장이 기쁨이 되는 교회” 입니다.  

3. 수요성령예배: 느헤미야 강해설교  “Arise, Rebuild”  

4. 일꾼 세미나: 1/29(토) 오전 7:30-9:00, 강사: 송경원 담임목사 

제목: “리더가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실수”. 누구나 참석하여 세미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임명집사와 청지기/돌봄지기는 반드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5. 제직회: 1/30(주일) 오후 1시, 본당.  안건: 교육부서 사역자 청빙에 관한 건.  

2022년 임명집사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6. 제 59기 중보기도 사역: 2/1(화)부터 시작되는 제 59기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하기를  

희망하시는 성도들은 로비에 비치된 시간표에 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선서식: 2/2(수) 수요예배 시. 

7. 2021년도 세금 보고(헌금내역)를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 준비되어 있는 신청서에  

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8. 미디어사역 팀원 모집: 미디어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신청서를 작성 

      하시거나 정주영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mediatfbc@gmail.com)  

9.   "2022년 기도제목 카드"를 아직 제출하지 못한 성도께서는 기도제목을 적어서 로비에 놓인  

      기도 박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30일까지) 

10. 송경원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 2/26(토) 오전 11시, 본당 

11. 생명의 삶 2월호를 교회 사무실이나 로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권당 $5)  

목회자 동정: 남궁곤 목사 휴가(1/25-28) 
 

중 보: Bruce Fehling, Rick Dollar, Donald Murray, William Ellis, Wilbur Moore,   

Mike Moore, Willie Buggs, Clarence Turner, Leah An, William Dungey, Eric Mose, 

Kenneth Adkins, 김호증, 박지영, 이충성 

| 행정사역 

1. 본인이나 가족 중 아프신 분이 계시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2. 2022년 기념일을 맞아 주일 오찬으로 섬겨주실 성도는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에  

서명하거나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3. 주중에는 교회 메인 게이트(M번가)를 닫습니다. 데이케어 쪽(84번가) 게이트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예배와 주일예배때에는 열어 놓습니다) 

1부: 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5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3부: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새 힘 얻으리”, 

        “내 마음 다해”, “여호와 우리 주여” 

mailto:mediatfbc@gmail.com

